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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Urban Farm
수직 도시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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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도시 농장은 프랑스 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농업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한 건축 프로젝트다. 도시 속에서 농작물을 생산하는 어반 팜(urban 

farm)의 기능을 통해 농산물의 유통을 줄여 탄소 발자국을 감소하고, 지역 

시민들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건축물로서 로멩빌(Romainville)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인접해있는 건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농업과 

산업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주요 재료와 텍스처를 결정했다. 

수직 도시 농장의 1층은 교육용 정원과 식당, 작업장으로 계획됐다. 

2층 이상으로는 작물 생산을 위한 재배 공간으로 계획됐다. 각각 

원예용 온실과 산업 용도의 건물로 구분된 두 채의 건물을 잇는 교차로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부피감을 주어 건물 내부에서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지붕과 창은 자연광을 활용하기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짚 베일과 목재 섬유 단열재와 같은 유기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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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hade	Sail

2	 Steel	Framework

3	 Poly-carbonate	rooF

4	 Gutter

5	 external	thermal	inSulation

6	 header	tank

7	 rainwater	downPiPe

8	 Fixed	container

	 dim	50x80cm

9	 oxidized	concrete	coatinG

10	concrete	Structure

	 dim	30x30cm

11	 Ventilation

12	hanGinG	container

	 dim	30x30cm

13	mobile	PlatForm

14	liGht	Facade	double	GlazinG	Grid	Panel

15	low	temPerature	heatinG	SyStem

16	Poly-carbonate	wall	+	excelSior	(wood	wool)

17	thermal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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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의뢰한 것이 로벵빌 시(Romainville City)라고 들었다. 

클라이언트가 ‘어반 팜’ 용도의 프로젝트를 의뢰하며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무엇인가?

2015년, 로맹빌 시는 도시에 적합한 농업용 건물 설계의 초기 설계안을 

주제로 한 건축 공모전을 개최했다. 우리는 공모전에 앞서 설계안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인공 조명의 도움 없이 1,000m2에 

해당하는 재배 박스를 여러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후, 우리는 초기에는 계획에 로커보어(Locavore,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만 소비하는 사람)를 대상으로 한 레스토랑 공간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설계안을 재정비했고 로맹빌 시와 함께 작업에 

착수했다. 로맹빌 시는 도시 실내 농업 활동의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권한 전달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에 특별 조항을 포함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재배되는 농산물을 지역 주민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로맹빌 시가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농업을 제공하는 ‘어반 팜’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구조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다.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설계 당시, 팀 내에서는 구조적으로 수직 농장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논쟁을 했다. 만약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목구조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농업용 건물에서는 목구조가 충격과 습도 변화에 노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방미터 당 1톤의 지면 지지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재를 사용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었다. 

철강은 제조 과정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모하고 부식되기 쉽기 

때문에 강구조 역시 후보에서 제외했다. 결국 우리는 하중에 대한 

지지력과 내구성, 충격 및 습도에 대한 저항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했다. 그러는 한편, 건물의 무게를 줄이고 온실의 핵심인 

태양광 노출을 최적화하기 위해 빔과 바닥 두께를 최소화한 건축물의 

뼈대를 설계했다.

interview	with	architect	

전세계적으로 미래의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 도시 농업은 지역 내 먹거리를 

생산하여 식량 자원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도시에서 약화된 사회적인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기도 한다. 월간 건축문화는 혁신적이고 시범적인 도시 농업 건축물인 ‘수직 도시 농장’을 

계획한 일리멜고와 만나 ‘어반 팜’에 대한 건축 전략과 가치관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수직 도시 농장에 대하여

About “Vertical Urban Farm”

재배용 온실과 산업용 건물을 각각 구분한 것이 눈에 띈다. 이러한 

공간의 구분은 무엇을 의도한 것인가?  

채소 재배를 위한 온실 공간은 전반적인 작업공정과 인체공학적 작업에 

도움이 되는 근로자용 공간으로 설계했다. 이 생산 공간들은 위생적인 

이유로 식당과 교육용 온실, 주방과 같은 공공적인 시설 영역과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 안내되는 위생 프로토콜을 준수 

한다면, 일반 방문자들도 소규모로 온실 공간을 방문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건물의 사용자에게 이용 후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우리는 ‘수직 도시 농장’을 이용하는 농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소비자의 요구와 지역적인 계절성에 따라 재배하는 

채소를 일부 타협했다고 말한다. 

초기 계획에서 1층 재배 구역은 충분한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아 재배 

구역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1층 이하의 

공간은 작물 가공을 위한 실험실로 개조했다. 직물을 가공하여 현지에서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보존 식품은 부가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 

지고 있다. 일부 구역에서는 수확량을 최적화하기 위해 재배 공간을 

재배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반영하자 농부들은 만족하고 

있다. ‘수직 도시 농장’은 우리 도시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설이다.

‘수직 도시 농장’ 프로젝트에 대해 보완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었나?

우리는 몇가지 주요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빗물 

수집은 공공 수도망과의 연결을 피하면서 재배에 필요한 물을 100%를 

공급해야 했고, 이웃 건물까지 확장하여 빗물을 수집하는 방식이 됐다. 

그리고 각 구역의 구조에서 불필요하게 초과된 바닥의 지지력을 줄이며 

건물을 전체적으로 경량화 했다. 마지막으로 재배 공간의 자연 채광에 

대한 노출을 개선했다.

일리멜고는 ‘수직 도시 농장’과 같은 ‘어반 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용도의 설계 의뢰와 요구가 

많은 편인가? 프랑스 내에서 ‘어반 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최근 들어 프랑스에서는 도시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인 파리에서는 ‘파르티쿠르(Pariculteurs)’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많은 도시들의 각각 규모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농업의 모델을 선보이며 자신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도시 농업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지만, 

가족 구성원 단위에서부터 전문적인 도시 농업을 이루기까지 다양한 

제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주제는 ‘어반 팜’이다. 건축가가 생각하는 도시 농업에서 중요한 

가치와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축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농업 부문을 도시의 지역에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도시와 접하여 많은 

농장과 경작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이 농장들은 

공간을 차지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도시와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외곽으로 밀려났다. 오늘날의 도시에서는 사회적 

유대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나는 농업을 다시 

도시로 불러오며 새로운 생활환경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건축가로서 건축 철학과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다. 일리멜고는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

나는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체적, 도덕적 행복에 기여하는 

건축을 추구한다. 더불어 건축적인 미를 선보이는 건물을 설계하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건축할 때, 나는 나 자신을 건설하는 

것과 같다고 느낀다. 그래서 건축은 내 안에서 성장하는 열망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일리멜고 역시 프랑스와 해외의 건축, 풍경, 

도시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수행하며 번창할 수 

있기를 바란다.

Interviewee : Ilimel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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